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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유한진 필자는 19년간의 현장(필드) 경험을 바

탕으로양축가들을위해산란계사양관리지침서

를발행하게되었다면서첫말을시작했다.

천호를시작으로한양, 조인등현재우성사료

양계PM까지양계산업다방면에서활동하면서쌓

아온경험을바탕으로3년전부터본격적으로사

양관리단행본을준비하기시작했다고한다. 그동

안현장의경험을바탕으로축적된자료를하나하

나정리하면서결국산란계사양관리지침서를완

지금도 도전은 즐겁다

●●● 유한진 우성사료 양계PM·축산기술사

해마다 사양관리 책이 발행되

는 양돈과는 달리 아직까지

양계분야에서는 사양관리 단행본의

출시가 많지 않아 양계인들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본회에서는 유한진 필자와 함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산란계 사양

관리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지는 19년동안 양계산업

다방면에서 활동했으며 축산기술사

이자 우성사료 양계PM으로 활약중

인 유한진 필자를 만나 단행본 출판

배경과 그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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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된것이다. 

이번에발간한산란계사양관리단행본은 400

페이지분량으로산란계전기간에걸친다양한내

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산란계 특수관리,

HACCP, 바이오시큐리티등현실에맞는새로운

내용도 수록되면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는반드시필요한필독서로자리매김할것이며,

추후미흡한내용은보완하여개정판도계획하고

있다. 

끊임없는 목마름

이번산란계사양관리단행본을출간하게된이

유역시지식에대한끊임없는목마름의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양계분야를업으로시작하면서한분

야에전문가가되고싶어보다체계적이며전문성

을지니기위해노력했다. 

한업무만을고집하여정체감에빠지지않기위

해주경야독으로축산기술사를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을시작했다고한다. 특히축산기술사는필드

에서얻은경험과이론을조화시키는데큰역할을

하 고, 새로운분야에대한목마름은언제나새

로운도전이자설레임으로다가와자신을더성장

시키는계기가되었다고한다.

가장 보람된 일

양계업을 입문하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2003년 12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살처분

한농가의보상을도와준일이라고한다. 당시수

당 3,500원이던보상가격이너무낮아서어려움

에처해있을때현실성있는보상가로올리기위

해 양계협회 및 양계인들과 함께 밤잠을 설치며

보상가를수당7,401원으로관철시키기위해상세

하고설득력있는생산원가근거자료를만들어준

것이다. 현실을무시한보상규정을버리고새로운

보상규정을만듦은물론이후산란계살처분보상

의이정표를만드는데동참하게된것을매우보

람있고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었다.

최고의 컨설팅을 꿈꾸며

그는지금에안주하지않고앞으로 양학분야

에 대한 학문도 꿈꾸고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노력할계획을내비쳤다. 그의최종목표는과학

적인 이론과 현장 경험의 조화를 가진 양계분야

최고의컨설팅을만드는것이라고한다. 

양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들과 새로

운학문을접목하여발전시켜야이전보다생산성

향상을이루어낼수있다말하며, 오랫동안양계

업을해오는농장에서자신만의경험만을고집하

여새로운학문을멀리하는농장들을보면안타까

움을이루말할수없다고한다. 유한진필자는새

로운학문과축정된경험들이계속해서조화를이

루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 선진기술을 조화시키는 메신저로

서최고의양계컨설턴트가되는것이그의꿈이

라고강조하면서양계산업전문가를향한강한신

념을보여주었다. (정리 | 기 훈 기자)

▲ 단행본 표지


